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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that is a main 

issue of family problem on the base of Triple ABC-X model which is a kind of family stress mode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dependency, 

affecting factors of codependency, and then reviewed the basic concept and logic of Triple ABC-X 

Model as theoretical viewpoi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We established it through examining main variables of codependency from Triple 

ABC-X Model. Main ingredients of the predictive causal model include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self-regard, social support, individual 

maladjustment etc. We established a predictive model of codependency basing on logic inferences 

among the variab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basic data to introduce some implications and 

for hereafter research. 

▸Keyword :Triple ABC-X Model, Codependency,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Ⅰ. Introduction

동반의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을 돕

기 위한 상담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들 가족들에게는 보통 가

족과는 달리 누군가에 대한 심한 의존과 집착현상이 있음을 발

견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개념으로 동반의존 현

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특정 대상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초점, 자기무시, 자존감

의 하락, 부정과 억압, 의료 및 가족문제 등이 주요 가족문제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반의존은 알코올 의존자의 배우

자나 자녀들 그리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으며, 학

문적〮〮·임상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반의존 현상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으며, 연구결과들은 중독분야와 가족상담 분야에 적용

되어 실제적 효과를 거두어 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 주

제가 관련 중독현장에서 일하거나, 사회복지나 상담심리를 전

공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아니다. 또한 동반

의존으로 인해 야기되는 절망이나 불행,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반의존을 질병으로 인

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게 종속되어 살아오면서 많은 심리적 아픔을 경험하였다. 이러

한 아픔은 억압된 분노, 좌절감, 열등감, 고착심리, 상처,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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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관계의 어려움 등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위장

장애, 신경통, 화병, 화병 등의 심신적인 문제로 까지 나타났다.

물론 최근에는 남녀 평등사상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부장적 유

교문화는 여전히 우리 문화에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

라서 동반의존성은 우리 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동반의존

에 대해서는 알콜리즘에 의한 가족의 질병으로만 연구되어 왔

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동반의존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인관계나 인격특성으로 보고

되고 있다[1]. 죽음, 질병등과 같이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과 일

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스

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그 결과 높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서 경계의 모호성이 진행되고, 동반의존은 이러한 경계 모호성

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애착대상에 대한 반복된 상호작용경험을 토대

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안정한 인지모델, 즉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동반의존이 진행된

다. 결국 동반의존 현상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어 누적되면 

개인에게 긴장과 고통을 안겨주며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협

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생활스트레스나 어

려운 일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원, 스트

레스 요인에 대한 상황의 인식에 따라 그 적응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반의존은 스트레스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스트레스 이론인 Anderson 등(1993)

의 Triple ABC-X이론[2]은 동반의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Triple ABC-X이론을 바탕으로 동반의존에 관한 이론모형을 

탐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동반의존과 경계의 

모호성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동반의존의 관련 변인들 간

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II. Understanding of Codependency

1. Concept of Codependency

동반의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동반의존은 개념화 하는 방식에 

따라 중독의 하위 질병, 성격장애, 관계 문제라고 한다. 어떤 대

상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 

특징이며, 핵심증상으로는 타인초점, 자기무시, 자존감의 하락, 

부정과 억압, 의료 및 가족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동반의

존은 육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방치, 또는 과도한 외상 등의 

가족환경에서 만성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

고 보았다[3]. 이는 동반의존의 확장된 개념이며, 

Wegscheider-Cuse(1988)는 동반의존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

족들뿐만 아니라 감정표현이 억압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누구나 겪게 된다고 하였다[4]. HyunJin Kim(2001)은 한국사

회의 유교적 가부장적 요소들이 여성들에게 동반의존성 특징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5]. 곽욱환 외(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가정 내 스트레스가 동반의존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며, ‘부

모의 상습적인 구타’와 ‘아동기에 부모와의 사별’이 ‘부모의 알

코올리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또한 정신

병리로서 동반의존이 우울증과 대상관계의 어려움, 현실지각 

능력의 감소, 강박증후군, 충동성, 공포증, 전반적 불안 장애,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 등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다[7]. 

Beattie(1987)는 14개의 범주로 동반의존의 236개 특성을 나

열했다. 그 특성들은 낮은 자기 가치, 억압, 강박관념, 통제, 회

피, 의존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약한 경계선, 신뢰부족, 분노, 

성적 문제, 그리고 목표달성의 문제로 분류하였다[8]. 더 넓은 

의미로 동반의존을 개념화한 Whitfield(1989)는 동반의존을 다

른 사람의 욕구 또는 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고통 받고 역기능적이 되고, 자신의 외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중독되었음을 지적하였다[9].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경계를 일그러뜨

리며, 부인하고 위축된 감정들을 가지며 역기능적인 사람들과 

얽혀 문제에 휘말리는 특성을 가지는 인격 장애라고 하였다

[10]. 

Wright & Wright(1991)는 동반의존을 역기능적인 배우자

와 동반의존 관계에서 나타난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는데, 

가치종속성, 구조지향, 변화지향,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로 이루

어지는 관계라고 하였다[11]. 그러나 중독된 사람과 관계에서 

반드시 동반의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12], 동반의존은 그 

자체가 중독일 수 있는 독특한 장애라고 할 수 있다[13]. 

이 연구에서 동반의존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역기능적 행동

양식을 통해 나타난 심리사회적 상황으로 이 행동양식은 자신

의 외부 대상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타인초점/자신무시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자존감 결여, 감

정표현의 부족, 가족 문제 등이 핵심증상이다. 이러한 동반의존

은 처음에는 부모 또는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반응

과 같은 외적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나, 시간이 지나면

서 높은 스트레스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반응이나 배우자의 태

도에 대한 반응인 대처 기제로 개인의 특성 안에 습관화되고 

흡수된다. 

2. Characteristics of Codependency

첫째, 왜곡된 사고를 보인다. 동반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

들은 사고가 왜곡되어 있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망

상, 분리의 특징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능

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 합리화, 은폐, 속임 등의 행태를 보

인다. 또한 망상에 젖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바꾸거나 왜곡하

게 되며, 대체적으로 실상과 자신을 분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

로 믿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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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왜곡된 감정을 보인다. 동반의존의 증상을 보이는 사

람들은 감정적으로 억압(분노)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다. 현실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실제 발생한 일을 부인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억압

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감정의 혼합 상태가 된다. 이러한 

감정의 혼합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더 이상 모

르게 된다. 즉,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치심인지, 상처인

지, 아니면 분노인지 더 이상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왜곡된 행태를 보인다. 동반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

들은 강박증, 조종,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보인다. 

감정적으로 억압받아 감정적 종양이 발생하면 기분전환용 약물

이나 특정 강박행동에 의존하여 해소하게 된다. 약물이나 알코

올, 니코틴, 카페인 등은 감정적 종양을 해소하는데 쓰이는 화

학물이다. 그리고 성적 행위나, 관계의존, 타인을 조종 또는 돌

보기, 지나친 소비와 도박들은 감정적 종양을 해소하기 위한 행

위들이다. 조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

키는 것으로 동반의존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도이다. 

동반의존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혼

자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다. 

Ⅲ. Affecting Factors of Codependency

1. Boundary Ambiguity

경계 모호성은 가족스트레스의 증가와 가족의 역기능과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경계 모호성이란 누가 

가족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15]. Boss 등(1990)은 경계의 모호성에 대

해 높은 경계의 모호성 수준과 높은 가족스트레스 수준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가족은 

높은 스트레스와 높은 우울증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제

시하였다[16]. 따라서 경계의 모호성은 불안정 작동모델들의 

내면화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에서 발생한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결과로 동반의존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계모호성의 

결과로 Visher & Visher(1988)는 세대 간 경계가 약하거나 모

호할 때, 부정적 영향이 개인에게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17]. 

경계의 모호성은 낮은 자존감, 우울증, 외로움이나 친밀감의 어

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역기능과 관련된 특징이 있다. 

Boss(1990)는 스트레스로 가족 구성원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질병이나 모호한 상실에 대한 반응인 인식의 변화를 설명

했다[18]. 경계의 모호성의 수준에 보면, 개인에 의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수준은, 기능의 특정 측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상황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 중에서 통제의 외부소재와 같은 무력감은 아동기와 

성인애착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불안정 작동 모델의 내재화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동반의존이라는 높은 비용 

지불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서 동반

의존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동반의존은 가족경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반응으로 개발된 내부작동 모델의 내재화의 결과로서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Internal Working Model

내부작동 모델은 관계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아동의 발달, 

특히 사회성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Kobak과 

Hazan(1991)에 따르면, 내부작동 모델은 어떤 한 개인이 관계 

속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중요한 타

인의 반응이 거부나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예측했을 때, 개

인은 불안정 내부 작동 모델을 가지고 이에 응한다고 하였다

[19]. 아동은 초기에 양육자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취급을 받게 되면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되며, 반복된 좌절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부적응이 

수반될 수 있다[20]. 또한 내부작동 모델은 어린 시기에 부모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것은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애착형

성이 부정적으로 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다. Kobak and Hazan(1991)은 내부 작

동 모델에 의해, 개인과 가족 내에서 부정확하거나 모순되고 일

치하지 않는 정보인 높은 경계의 모호성이 불안정 내부 작동모

델의 내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19]. 따라서 이러한 

내면화의 결과로서 동반의존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3.Coping Resources

첫째, 개인적 대처자원으로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호하는 요인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적 자원이다. 자존감은 정신건강을 진단하

는 개념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이다. 

Rosenberg(1965)에 의하면,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경하는 정도

라고 하였다[21]. 이러한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자존감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22]. 따

라서 자존감은 정신건강의 핵심적 요소로 심리적 행복감의 중

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Kleiwer & Sandler(1992)의 자존감

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교적 적응을 잘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며 부정적 반응

을 보여준다고 하였다[23]. 따라서 높은 자존감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높은 자존감은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한 

경계 모호성과 내부작동모델과 그 결과인 동반의존 사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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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에

게서 받는 유형 또는 무형의 도움으로, 개인이 인간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이며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24]. 스트레스

와 관련한 사회적지지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주효과 모형으로,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개

인의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

계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완충효과 모형으로, 이것은 사회

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에 내재된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

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다[25]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지속된 스트레스와 동반의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는 동반의존을 완화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Cognitive Factors : 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Boss(1987)는 문제상황을 보는 인지유형에 따라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26]. 이러한 접근은 

‘통제위치’ 또는 ‘통제소재’는 개인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강화의 가치나 기대,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

다는 Rotter의 이론[27]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또는 일상생활에서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성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가에 따라 ‘내적 통제자(내재론자)’와 ‘외적 통제자(외재론자)’

로 구분된다. 내적 통제자는 어떤 사건의 발생이나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통제 가

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사건의 발생이나 그 

결과가 기회나, 운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Stern 외(1982)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

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내적 통제성향의 사

람이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내적 통제자가 문제 중심적인 대처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부정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보임으

로써 실제 생활에서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적 평가는 개인과 환경 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도 정서적·행동적인 반응

상의 개인차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Boss(1987)는 내외통제

소재를 반영하여 동반의존을 설명하였는데, 동반의존은 자신의 

외부에 극단적인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유

도하기 위해 동반의존된 사람 속에 반영된 것으로, 통제의 외부

소재의 반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14]. 이 통제의 외부

소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동반의존에 대한 개인의 

내외통제소재의 인지적 요소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체계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반의존은 동

반의존의 높은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통제의 외부소재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Ⅳ. Establishing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1. Theoretical Orientation : Anderson’s Triple

ABC-X모델

가족 스트레스 모델로는 Hill의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토대로 

McCubbin & Patterson(1983)의 Double ABC-X모델[29], 

FAAR 모델(Family Adjustment and Adaption Response), 

Anderson 등의 조절 및 적응의 유형모델(Typology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2]등이 있다. Hill의 모델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족의 취약성은 스트레스 요인(A 요인)과 기존의 

자원요인(B 요인), 가족의 인지요인(C 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

의 상호작용의 결과(X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McCubbin 외(1983)[30] Double ABC-X 모델에서는 스

트레스 요인의 누적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영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해결보다는 문제의 상황이 

가중되어 이중적이고 급증된다. 이 모델은 개인과 가족의 적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ABC-X모델에 네 가지 요인을 추가하였

다. Double ABC-X 모델의 네 가지 추가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원의 누적과 긴장(A), 가족의 내․외부에서 기존의 자원과 새로

운 자원을 획득·활용하려는 노력(B), 가족의 상황에 대한 재정

의(C), 그리고 가족의 적응(X) 단계 등이다.  Double ABC-X 

모델에서는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으로는 크게 개인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자원

으로 구분되고, 이들 자원뿐만 아니라 인지적 평가와 상황에 대

한 정의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0]. 

Anderson 등은 McCubbin 과 McCbbin(1989)의 모델을 수

정하여 Triple ABC-X모델을 제시하였다[2]. 이 모델(Fig. 1)

에서는 개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개인적 자

원(B),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BB), 지역사회 자원(BBB)으로 스트레스 요인(A)과 누적

된 스트레스 요인(AA)에 반응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스트레

스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의 누적으로 야기된 위기에 대한 가족

들의 반응은 그들의 세계관(CCC)과 스트레스 요인의 인지(C),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의 인지(CC) 등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델을 수정한 수정모델에서는 가족들의 인지뿐만 아니

라 가족의 가용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유형(T)이 포

함되고, 문제해결/대처기술(PSC)도 모형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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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이 각각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정과 적응(X, XX)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은 가

족수준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동반의존 현상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개인수준도 포함하는 포괄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Fig. 1.  Triple ABC-X Model

2. Establishing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이상의 Triple ABC-X Model 관점에서 동반의존 현상의 이

론모형을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동반의존의 영향요인 

가운데 경계 모호성은 스트레스 요인 (A)으로 볼 수 있으며, 내

부작동모델이나 애착양식은 개인의 유형(T)로 볼 수 있다. 또 

개인의 자존감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개인적 자원(B)에 

해당되며 사회적 지지는 지역사회 자원(BBB)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자원으로 자존감, 지역사회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는 경계의 모호성과 불안정 내부작동 모델(A)에 따른 동반

의존(X)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외적 대처자원으로 설정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 신념과 관련이 있는 내외통

제소재와 같은 인지적 요소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

한 정의와 인지적 평가체계(C)로서 적용할 수 있다. 동반의존은 

결과변수인 개인적 부적응으로 볼 수 있으나 높은 경계 모호성

에 대한 대처행태나 문제해결(PSC)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동반의존은 경계 모호성이 개인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Triple ABC-X Model을 근거로 제시해 보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높은 경계 모

호성은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형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처행

태로서 동반의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반의존은 인지적 요

소인 내외통제소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경계 모호성과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 동반의존은 개인의 부

적응행태를 초래하고, 이 인과경로에서 동반의존은 높은 경계 

모호성, 불안정한 내부작동 모델과 개인의 부적응 사이의 관계

를 매개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마지

막으로 대처자원이라 할 수 있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는 위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Fig 2.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High 
Boundary   
Ambiguity

Internal 
Working 
Model

Codependency
Individual 

Maladjustmen
t

Inter-Extern
al Locus of 

Control

Coping Resources 
: self-regard, 
social support, 

Fig. 2 Predictive Causal Model of Codependency

Ⅴ. Conclusion

이 연구는 일종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인 Triple ABC-X 모

형을 바탕으로 동반의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모형을 추

론해 본 연구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동반의존에 관한 국내연

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동반의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이론을 바탕으로 동반의존

에 관한 다음과 같은 추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트레스로 인

한 높은 수준의 경계 모호성이 불안정한 내부작업모델과 연관

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개인의 적응반

응으로 동반의존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또한 동반의존은 불안

정한 내부 작동모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따라서 

경계 모호성은 내부작동모델을 통하여 동반의존에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동반의존은 경계 모호성과 불안

정한 내부작동 모델이 개인의 부적응에 미치는 인과경로에 있

어서 매개역할과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개인

의 자존감 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대처자원으로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개인의 인지 특성인 내외통제

소재는 자신의 동반의존 수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향후 연

구에서는 관련 변수들의 조작화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

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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